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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고향이 전라도 여수인 사장님이 신선한 고기라는 이름을 지어 선어라는 가게를 열었

음. 당일에 판매할 민어를 경매로 구매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함. 코로나로 매출이 감

소했지만 잊지않고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어 감사함.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좋은 음

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.

주요 색인어

선어, 생선, 여수, 음식, 어르신, 취향, 양식, 자연산, 민어, 활어, 경매, 노량진, 코

로나, 음식점, 반찬, 인천, 갈치, 조림, 손님, 할머니, 자부심, 마늘, 기름, 담백, 인

건비, 손질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상호명
00:00:00~

00:01:02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기록검수확인서

- 남편이 신선할 선, 고기 어자를 사용하여 신선한 고기라는 뜻으로 

선어라고 지었음

2. 고향

00:01:11~

00:02:20

- 고향은 전라도 여수임

-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그대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여수음식과 유

사한 부분이 있음

3. 민어

00:02:26~

00:06:41

- 민어가 요즘 수입이 많이 되지만, 목포에서 그날 경매한 민어를 

구매해 퀵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음

-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노량진에서 구매하기도 함

- 어렸을때부터 국내산 생선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국내산 생선을 

선호함

4. 음식점을 하게 된 계기

00:06:45~

00:09:41

-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시작함

- 2001년부터 한번도 쉬지 않고 가게운영을 했는데, 코로나 때문에 

요즘은 종종 쉬는날이 있음

- 요즘(코로나)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힘든상황임

5. 여러 음식 00:09:48~



- 처음에는 조림으로 시작하였는데, 노하우가 생겨서 회를 하게됨

- 전부 자연산으로 제철음식(제철생선)을 제공함

- 좋은재료를 사용하고 제공해드린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음

- 정당한 노력만큼 대가를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함

- 내장을 찌개에 넣지않고 기름도 일부러 다 걷어내서 담백하게 만

듬

- 마늘은 많이 넣어 끓임

00:24:10

6. 운영

00:24:20~

00:30:54

- 할머니가 예전에 장사를 하실 때 반값장사라고 하심(예를 들어 민

어를 구매해서 하루에 팔면 수익이 반이 생기지만, 2~3일에 걸쳐 

판매하면 손해임)

- 요즘은 몸이 좋지 않아 딸이 도와주고 있음

-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장도보고 재료 손질도 함

- 민어 한 마리 손질하는데 10분정도 걸림

7. 맺음

- 잊지않고 가게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생각이 남

- 인천으로 오기전 여수에서 가구점을 함

- 사업차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가게를 운영하게 됨

- 탕을 끓여도 구수한 맛이 우러나오는 민어만의 특성을 좋아함

00:30:55~

00:37:43


